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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좋은삼촌' 이라는 기사를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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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이전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글 <활동소식> 2015 관악지역 청소년 연합아웃리치

안녕하세요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또래상담실입니다.

혹시 ‘착한삼촌’이라는 기사를 보셨나요?

담배와 잠자리를 제공해 주며 가출한 십대소녀들에게 성추행, 성폭행을 

한 40대 남성이 구속되어 내일 8월 13일 목요일 오후 1시 50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2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 십대여성인권센터와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와 함께 공동 고발한 사건입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세요. 

어린소녀들이 더 이상 나쁜 어른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세요.

관련기사: 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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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천 공동고발 기사

[TV조선] 가출 여학생에게 '좋은 삼촌' 알고 보니 '성폭행범' -김승돈 기자 
2015.02.24 08:16 

부천역 앞에서 10대 가출 청소년들에게 공짜로 담배를 주고 자신의 월세 방에서 잠을 
재워 줘 일명 '좋은 삼촌'으로 불렸던 회사원 A(42)씨가 사실은 성폭행범이었던 것으
로 드러났다. 검찰은 10대 여학생들을 집으로 유인한 뒤 이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오갈 데 없는 애들을 도
와준 것"이라며 "성관계를 강제로 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
졌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앵커]
가출 청소년에게 담배와 잠자리를 제공하겠다며 유인한 뒤 이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때 '좋은 삼촌'으로 알려졌지만, 알고보니, 추악한 
두 얼굴의 모습이었습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리포트]
10대 가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알려진 부천역 앞입니다. 42살 회사원 A
씨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공짜로 담배를 주고 자신의 월세 방에서 잠을 재워 줘 일명 
'좋은 삼촌'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여학생들이 집에 와서 며칠 지나고 나면 이들을 
성추행 하는 등 숨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10대 여학생을 강제로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일부 피해 학생들이 용기를 내 시민단체에 신고하면서 알
려졌습니다.
조진경 /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밥이나 담배 그리고 치킨이나 술을 사주면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아이들이 경계를 
풀면 수시로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학생만 모두 4명. 성폭행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쉬쉬하
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오갈 데 없는 애들을 도와준 것" 이라며 "성관계를 강
제로 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씨를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가출 청소년 유인 수차례 몹쓸 짓… 40대 회사원 구속 기소  -기호일보
2015년 02월 24일 (화) 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가출한 여중생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40대 회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종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회사원 A(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부천역 일대에서 가출한 여중생 B(13)
양 등 10대 여자 청소년 4명에게 접근해 잠자리와 술, 담배 등을 제공하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 청소년은 부모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가출한 뒤 부천역 인근에서 떠돌다 A씨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천역 일대에서 가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공짜로 주고 자신의 월세방에서 
잠을 재워 줘 일명 ‘좋은 삼촌’으로 불린 것으로 검찰은 전했다.
A씨는 검찰에서 “오갈 데 없는 애들을 도와준 것”이라며 “여중생의 몸을 만진 적은 
있지만 성관계를 강제로 하지 않았다”고 혐의 중 일부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부천역 일대에서 청소년 상담활동을 하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피해 사
실을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좋은 삼촌으로 불리며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가출 청소년들
의 환심을 산 뒤 단칸방으로 유인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부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조해 피해 여중생에 대한 정신적인 치유와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십대여성인권센터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HOME 사회 경기

가출청소년유인수차례몹쓸짓… 40대
회사원구속기소
최두환기자 승인 2015.02.24  18면

가출한여중생에게잠자리를제공하겠다고유인해수차례성폭행하거나강제추행한 40
대회사원이재판에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형사3부(부장검사김종형)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률위반혐의로회사원 A(42)씨를구속기소했다고 23일밝혔다.

A씨는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부천역일대에서가출한여중생 B(13)양
등 10대여자청소년 4명에게접근해잠자리와술, 담배등을제공하고, 자신의집으로유
인해강제추행한혐의등을받고있다.

이들청소년은부모의지속적인폭행으로가출한뒤부천역인근에서떠돌다 A씨를알게
된것으로조사됐다.

A씨는부천역일대에서가출청소년들에게담배를공짜로주고자신의월세방에서잠을
재워줘일명 ‘좋은삼촌’으로불린것으로검찰은전했다.

A씨는검찰에서 “오갈데없는애들을도와준것”이라며 “여중생의몸을만진적은있지만
성관계를강제로하지않았다”고혐의중일부를부인했다.

검찰은지난해부천역일대에서청소년상담활동을하는한시민단체로부터피해사실을
입수하고수사에착수했다.

검찰관계자는 “피의자는좋은삼촌으로불리며적은비용으로손쉽게가출청소년들의
환심을산뒤단칸방으로유인후범행을저질렀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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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부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협조해피해여중생에대한정신적인치유와경
제적지원이이뤄지도록조치하고, 십대여성인권센터가피고인을상대로손해배상청구
등을할수있도록적극지원할방침이다.

최두환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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